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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숨, 감정, 지역 등 손에 잡히거나 수치로 계량화되진 않지만 우리의 몸과 정체성을 형성

하는 중요 요소다. 이를 예술로 시각화하면 어떤 모습일까.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재미 한국작가인 마이클 주(Michael Joo)의 개인전 '

싱글 브레스 트랜스퍼'(Single Breath Transfer)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10여 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마이클 주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작가가 지난 2년간

뉴욕, 독도, DMZ(한반도 비무장 지대) 등의 지역에서 연구하고 작업한 회화, 조각, 설치 등 30여

점의 신작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크게 네 공간으로 구분된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싱글 브레스 트랜스퍼'(2017) 연작은 작

가의 숨을 12점의 유리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작가의 날숨을 종이 또는 비닐 봉투에 가둬 유리

로 캐스팅(주물)해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의 폐에서 나온 숨이지만 어떤 것은 원자운(핵폭발 직

후 생기는 거대한 버섯 모양의 구름)을 닮았고 또 다른 것은 암석층 모양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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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작품을 통해 전이, 순환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싶었다"며 "숨을 불어넣은 봉투가 유리

주물 작업을 통해 작품으로 재탄생하고, 종이와 비닐이 유리로 변하는 매체의 변화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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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죄악'(2016)은 작가의 전공 분야인 생물학, 종교, 그리고 예술을 탐구한 실크스크린 연작이

다. 작가는 성서에서 규정하는 7대 죄악(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을 행할 때 소모

되는 칼로리 소비량을 가상으로 계산해 0.001초 단위로 측정했다. 하지만 소숫점 일곱자리까지

내려가는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작가는 "역으로 도덕을 규정하고 수치화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리미너스'(2017)는 14점에 달하는 캔버스 작업물이다. 작가가 뉴욕 공장 일대와 독도에서 작업

한 것으로 지면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탁본을 뜨듯 작업했다. 땅의 굴곡과 나뭇가지, 이파리

등이 여실히 드러나는 캔버스에 질산은을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했다. 캔버스는 전시 공간을 비

추며 무한하게 확장한다.

"독도를 선택한 이유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작업 과정은 굉

장히 어려웠죠. 날씨를 비롯한 여러 상황 때문에 작업이 한 달 반 정도 지연됐어요.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라서 24시간 체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상 악화로 별 수 없이 이

틀을 더 있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죠.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부부의 집 부엌에 머물렀는데, 72시

간 동안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이외에도 작가는 독도에 거주하는 부부의 음성과 돌, 건물 잔해물 등을 가져왔다. 녹음된 음성은

독도의 서도에서 동도로 가는 길을 담은 영상과 함께 전시장 한켠에서 재생된다. '더 스토리 오

브 어스'(2017)는 독도의 작은 철근과 돌들을 3D 스캔한 인공 화산석과 함께 매달아 놓은 모빌

작품이다.

마이클 주는 1966년 미국 뉴욕 이타카에서 태어나 뉴욕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다.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서도호와 함께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됐으며 뉴욕 휘트니 미술

관 재개관전, 베를린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 개최 데미안 허스트와의 2인전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2006년에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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